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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에너지업계, 안정적인 열 공급 및 
청정열원 활용 다짐

- 2차관, 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 및 집단에너지의 날 행사 참석 

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2.13(금)에 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열린

「2024 집단에너지의 날」행사에 참석하였다.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1991.

12. 14일을 기념하여 개최되는‘집단에너지의 날’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, 

특히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의 의미를 기념하여 올해 행사가 개최

되었다.

 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, 지난 20년간 집단에너지 공급은 꾸준히 증가

하여 23년 말 기준 총 378만 가구(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9%), 전국 산업단지 

47개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를 사용 중이다. 열 공급중단 등 긴급 상황에 

대비한 사업자 간 긴급 자재 지원체계 구축, 사회공헌기금(100억원) 

조성을 통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도 전개해왔다.

 * (지역난방) 04년 133만 가구→23년 378만 가구 / (산업단지) 04년 21개 사업장→23년 47개 사업장 

 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, 1970년대 말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

효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환경

오염을 줄이는 집단에너지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다. 

  특히, ▶집단에너지 발전기의 대용량화 추세에 대응해 액화천연가스

(LNG) 용량시장 입찰제도를 안착시켜 전력수급 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고, 

▶분산특구를 활용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, ▶집단에너지 탈

탄소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.

  집단에너지 업계는 에너지 효율개선과 청정열원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 

열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고, 노후 열수송관 개체 

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. 아울러 정부는「제6차 집단

에너지 공급 기본계획」과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

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 이용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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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
 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

 2024「집단에너지의 날」행사 계획(안)

□ 행사 개요

 ㅇ 일 시 : 2024. 12. 13.(금) 11:00 ∼ 13:00
              *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일: ‘91. 12. 14.

 ㅇ 장 소 :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국화홀(2층)

 ㅇ 주 최 : 한국집단에너지협회

 ㅇ 참 석 :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, GS파워, 한국지역난방공사, SK E&S 등 
집단에너지사업자 100여 명

□ 주요 내용

 ㅇ 집단에너지의 날 • 협회 창립 20주년 행사 및 유공자 포상

 ㅇ 집단에너지 분야 특강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

□ 진행 순서

시 간 주요 내용 비 고

11:00~11:10 10‵ ▪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/ 참석자 소개

11:10~11:15 5‵ ▪기념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장

11:15~11:20 5‵ ▪축사 산업부 제2차관

11:20~11:25 5‵ ▪기념 영상

11:25~11:30 5‵ ▪케익 커팅식 및 기념촬영

11:30~11:50 20‵ ▪ 유공자 포상* 산업부 제2차관

11:50~12:10 20‵ ▪집단에너지의 날 특강 숙명여대 임용훈 교수

12:10~12:55 45‵ ▪오찬 및 토론

12:55~13:00 5‵ ▪폐회

* 포상훈격 및 수량: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점


